
LNG탱크, 주민설명회 개최 무산
송도연합회, 사전설명 부족 이유로 실력 저지 … 추가개최도 난항

송도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증설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한국가스공사는 8월9일 송도 LNG 인수기지 저장탱크 증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

었으나 연수구 주민들의 저지로 실행하지 못했다.

주민으로 구성된 송도국제도시 총연합회의 회원 10명은 8월9일 오전 10시 주민설명회가 열린 송도컨벤시아

113호실 단상을 점거하고 가스기지 증설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으며 설명회를 진행하려던 직원들과 몸싸

움을 벌였다.

주민들은 “LNG 인수기지 저장탱크 증설에 대한 충

분한 사전설명 없이 진행되는 주민설명회를 반대한다”

며 “주민설명회는 가스기지 증설 행정절차를 위한 요

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회 진행을 저지했다.

한국가스공사 정철수 토목팀장은 “심한 주민들의 반

대를 예상하지 못했고 가스기지 증설에 대한 사전설명

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발히고 주민설명회를 취소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까지 송도 LNG 기지에 20만톤 탱크 3기와 시간당 120톤의 LNG 처리설비 6기를 추

가 설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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